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일부, 정말 일부의 주관식 문제 또한 

잘하면 찍어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주관식 문제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 이유는 선지를 만드는 방식에 있다.

선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등차수열이다. 꼭 선지의 전체가 등차수열일 필요는 없다. 

분모가 고정된 채 분자만 등차수열일 수도 있고, 분자가 고정된 채 분모만 등차수열일 수도 있다. 

이는 본문에 전부 수록해놓았다. 

등차수열인 것이 왜 찍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출제자는 정답인 선지를 먼저 세팅한 후, 적당한 

공차를 이용해 선지를 만든다. 즉, 답이 아닌 선지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학생들도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의문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④번 선지는 대체 어떤 실수를 해야 마킹할 수 있는 답이지?’ 바로 이런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답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정말 많이 있지만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못 찍는다고 보면 된다. 그 이유

는 본문을 읽다보면 알게 될 것이다.



01. 정석으로는 못 풀었지만 최선을 다해 답 구하기

사실 이 파트는 찍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석으로 푸는 것도 아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석으로는 답을 구하기 못했지만, 객관식의 허점을 통해 답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시들을 보다보면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것

이다.

소단원은 다음과 같다.

- 답의 꼴 먼저 유도하기

- 길이 및 각도 찍기

- 인수

- 문제에 있는 숫자 이용하기



답의 꼴 먼저 유도하기

나는 이 파트가 가장 정성적으로 찍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한

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먼저 답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답의 꼴을 만들어 놓으면 답이 보

일지도 모른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듯하다.

 ① 함수의 결정

 ② 도형의 결정

긴 말 필요없이 바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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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는 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므로 의 값은 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선지가 의 배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술 더 

떠야한다. 조건 (가)를 통해   을 얻는다.

  이므로 로 정리하면   가 된다. 

우리는 항상 모르는 미지수는 정수로 찍는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② 또는 ④이다. 근데 설마 가 일까? 

그래서 나는 ②를 찍을 것이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찍지 말아야할 선지

①, ③, ⑤

실제 답

④ (아쉽다.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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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해주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조건 (가)에 의해 의 모든 인수를 알고 있다. 의 최고차항

의 계수를 라 한다면 의 식은 셋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이때 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개의   식에 모두 을 

넣는다. , , . 

가 음수이므로 ,  중에서 답이 나올 것이다. 즉, 뭐가 

됐든 답의 꼴은 짝수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답은 ②가 가장 유력하다.

또한 ①, ④, ⑤는 답에 소수가 있다. 삼차함수는 예쁘게 인수분해

가 되어있는데 값으로 소수가 나오기란 매우 힘들다. (인수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찍을만한 선지

②

찍지 말아야할 선지

①, ④, ⑤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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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고 ′   



   

×


문항 해설

조건 (가)를 통해   이다.

답의 꼴인 ×


에 직접 대입해보자.

×

× 
 

 








우리는 항상 모르는 미지수를 찍을 때는 그 미지수가 정수일 것이라

고 기대하고 찍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적당한 정수를 직접 

넣어서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도록 조절해주면 된다.

한 술 더 떠보자. 만약 조건 (나)를 통해   을 얻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는 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면 

분모가 이므로 ≠이다. 따라서 우리는  으로 찍을 수 있

다.

 이면 주어진 식은  이다. 가 이미 음수였으

므로 는 양수로 찍어보자. 

   : ×   

   : ×   

   : ×   

   : ×  

주관식 답으로 세자리 수도 잘 안나오는 마당에  이상은 너무 

크다. 

근데 나라면 이 아닌 를 찍을 것이다. 왜일까? 다음 세 문제

를 보고, 가 어떤 수가 될지 생각해보자.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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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03-1에서의 , 03-2에서의  , 03-3에서의 가 그 주인공이

다. 

만약 어떤 미지수를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출제자가 가 아닌 의 

실수배를 주었다면, 의 실수배가 정수일 확률이 매우 높다.

03-1에서 를 준 이유는 가 
정수

이기 때문일 것이다.

03-2에서 을 준 이유는 이 
정수

이기 때문일 것이다.

03-3에서 를 준 이유는 가 
정수

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  


ln


,  


이다.

물론 이 
정수

꼴이 딱 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꼴이 

맞춰지기는 한다.

이 말은 결국 출제자 입장에서 ‘너희들이 분수로 계산하면 값을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을테니까, 

내가 정수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나도 문제 만들기 편하고 너도 문

제 풀기 쉽잖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03번 문제로 와서, 왜 가 아닌 

로 해줬을까? 였다면    대칭이므로 는 

모든 정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로 주었기 때문에 

  


 대칭이어서, 


가 정수여야하므로 는 짝수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일 때를 찍는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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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다. 가 항상 정수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약  이면   일 것이고,  이

면  일 것이다. 

아! 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에 

양수를 대입한다면 의 값은 계속 음수일 것이므로 선지에 답

이 없다. 따라서 에 음의 정수를 대입해야 한다.

한 술 더 떠보자.

     이다. 

  :   

  :   

  :   

아!   또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이므로 

인 모든 음의 정수 에 대해서 는 음수일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의 값은 밖에 없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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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   이다. 와 를 각각 제곱해

서 더했다. 왠지 산술기하평균이 떠오르기도 하고,  


를 제곱하

여  



을 만드는 방법도 떠오른다.   일 때, 이벤트가 일어

날 것 같아   이라고 선택하는게 타당해 보인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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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공차가 이므로 등차수열 의 일반항을 라고 해보자. 

    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짝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밖에 못했으면 어쩔 수 

없이 ①, ③, ⑤ 중에서 찍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게나 

찍을 게 아니므로 주어진 조건을 좀 더 이용해보자. 

  ,  로    을 얻었다고 하자. 

  이므로   이다. 자, 그럼 

를 로 나타낼지, 로 나타낼지 또한 개인의 역량이다. 

우리는 당연히 로 나타내어야 한다. 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지

만 는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이므로 

는 홀수가 되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실제 답

②

07

 

 








 ≤ 

   



     



     

 

 





  

 

선지 분석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일 경우 등차수열처럼 마냥 

찍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문항 해설

가 양수이므로  이다. 따라서   일 것이다. 

는 가 아니므로 우리가 찍을 정수 는  , , , ⋯이다. 

-   :   

-   :   

 ⋮        ⋮

따라서 로 가능한 값은 뿐이다.

찍을만한 선지

①

실제 답

①



08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다. 만약 가 유리수라면 절대 가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이다. 



  이므로  이다.

 ′     이므로

 ′
      이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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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  이다. 따라서 답은 의 배수여

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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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다. 여기에 와 에 적절한 정수를 대입하여 

값을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 우함수인 것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라고도 둘 수 있다. 

이때   이다. 문제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보자.   과   일 때,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 한다면 

 이며, 의 배수여야 한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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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O A

B A 

   A C

ABC ABC O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는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곱의 꼴로만 이루어진다. 특히 이 문제의 삼

각형의 경우 정삼각형이므로 한 변의 길이를 라 하면 넓이는 




이다. 즉, 답은 최대한 합성수여야 한다. 일단 소수인 선지인 

②, ④, ⑤는 과감히 던지자. 

답의 꼴이 


이므로 각 선지에 


을 곱해 만 남도록 

정리해주자.

 ① 

 ② 


 ③ 


 ④ 

 ⑤ 


이 선지들 중에서 제곱꼴인 선지는 ③ 밖에 없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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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P

   P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 에 


을 대입했는데 선지에는 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제곱되면 가 사라질 것 같다. 제곱 후 


이 남

으므로 답은 의 배수여야 한다.

(물론 실제로 풀어보면 제곱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항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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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ABC

 O AO BC

D DB ADC




  




 




선지 분석

는 공통이니까 제외하면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법칙이다. 

삼각형 ADC에서 한 각을 잡고, 마주보는 변을 세팅하면 된다. 

DB이므로 CD의 길이를 구하기 편하다고 생각했으면 각 CAB

를 라 두자. 그럼 sin

CD
에서 sin

CD
이다.

 
sin

CD


이므로 는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①, ④이며, 만약 DB를 통해 CD임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답은 ①이다.

찍을만한 선지

①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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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Q Q    

P P 

   Q

 P Q Q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분명히 의 거듭제곱꼴과 관련된 답이 나와야 한다. 선지에서 단순 

꼴이 없고 문제에서도   


를 만족시키는 의 최솟값이 이 

되도록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기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따라서 ①, ⑤ 중에서 찍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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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차함수   에 대하여 곡선   와 축으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다. 즉, 선지들의 분모를 

으로 만들었을 때, 분자는 세제곱꼴이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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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증가하는 모든 연속함수 가 조건들을 만족한다. 또한 그 모든 

연속함수에 대해서 




의 값이 같다는 의미이므로 우리가 

의 식을 직접 찾아버리면 된다. 조건이 두 개이므로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을 찾으면 된다. 일차함수   가 가장 보편적일 

것 같다. 

조건 (가)에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조건 (나)에 의해 






  






 









   

따라서  이므로   

이다. 

∴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17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우리는 어차피 를 해야한다.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므로 적분하면   

~이므로 분모에  또는 의 배수가 

와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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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A B log

C AC  ABC

B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일단 선지의  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아마 

정삼각형에서 나왔을 것이다. 

왜 에 제곱을 하라고 했을까? 아마 루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에는 를 구하라고 했을까? 아마 가 밑이 인 로그이기 

때문일 것이다.

점 B의 좌표가  이므로 둘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알아서 

구해진다. 를  을 넣어서 찍어보자. 곡선   log의 절편이 

이다. 그림 상으로 는  으로 생각이 든다. (≈)

  이면  log
 이다.

따라서  ×   

×

log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이번에는 지수/로그함수에서 밑이나 지수에 있는 미지수를 찍는 방

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9 ~ 22]

지수/로그함수에 포함된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나는 

한 점을 찾아 대입해야 한다. 이때 그 점의 좌표와 좌표 중 적어

도 하나가 정수여야 한다. (최소한 찍을 때)

물론 정수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수능 수학이라는 틀 안에서 

답으로 쓰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좌표가 정수여야 답을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함수   log 위에 한 점을 넣어 값을 구해보자.

 




이므로

 ① 와  모두 정수일 때 :  




 → 무난하다.

 ② 만 정수일 때 :  




 → 무난하다.

 ③ 만 정수일 때 :  
 




 




 → 무난하다.

 ④ 와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  
 




 → 골때린다.

물론 어찌저찌해서 모두 가 예쁘게 만들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푸는 수능판에서는 둘 중 하나가 정수여야 객관식 답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나 한 번 믿어봐. 아무 선지나 찍는 것보단 

낫잖아.)

문제를 통해 무슨 소리인지 판단해보자.

19

     log

   
 



 


P Q PQ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다. 의 값을 찾기 위해 점 P의 좌표

를 찾아보자. 좌표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라고 생각하고 찍자.

항상 길이를 찍기 위해서는 기준이 될 길이가 필요하다.

로그함수의 절편이 이므로 을 기준 삼아 길이를 찍자. 점 P의 

좌표는 보다 작아보인다. 따라서 정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좌

표를 정수로 맞춰줘야 하는데   면 될 것 같다. 그 말은 점 P

의 좌표와 원의 중심의 좌표의 차이가 


라는 말이고, 원의 반

지름을 알고 있기에 점 P의 좌표를 구해주면 


이다. 

따라서 

 log이므로  이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20

       P

 P    Q

 log R ∠PQR

PR


PR 





















선지 분석

선지들을 


꼴로 맞춰넣으면   안의 수들이 공차가 인 등차

수열이다.

문항 해설

PR


이고 직선 PR의 기울기가 


인 것을 통해  


, 

  


이라는 것 쯤은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점 R의 좌표를 구해 값을 구해보자. 직선 RQ는 왠지 축과 평행

해 보인다. 점 P에서 직선 RQ에 내린 수선의 발을 S라 한다면 점 

S는 좌표와 좌표가 같아 보인다. 그럼 S의 좌표가 필요한 셈인

데 선분 PR가 축에 의해 몇 대 몇 내분을 당하고 있는지 유추해

보자. 전체의 길이가 인 셈이니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본다면 

  인 것 같다. (전체의 길이를 통해 내분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극한의 예외상황이 아니고서는    같은 상황으로 

나뉘지 않는다. 최대한 정수비로 구하자.)

그럼 점 S의 좌표는 

 

 , 점 R의 좌표는 

 이다. 

좌표가 정수가 나와주었으므로 상당히 끌린다. 이때의 를 구하면 




이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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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A

     log B

  log C ABC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해주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점 C의 좌표를 알아야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좌표는   로 

정해져 있으므로 좌표만 찍어보자.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길이를 

로그함수의 절편인 로 하자. 그럼 점 C의 좌표가 마치 로 

보인다.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일 것이며,  


이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22

      log

A B B 

   C AB

 ABC  A  

log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log에는 log가 있는데, 선지에는 log가 없다. 즉, 는 의 

거듭제곱이어야 한다.

ž   :    ž   :   

ž   :    ž   :   

따라서 적어도 ③, ④는 고르면 안된다. 그리고  이면 그림상으

로 말이 안되는 것 같다. 만약 점 A에서 선분 BC에 수선의 발(H)

을 내려 HB라는 것을 판단했다면 와 길이를 비교해야 하는

데, , ,  중 그 어떤 것도 와 비교했을 때, 맞아 떨어지지 않

는다. 그 말은 그림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그림과 

같이라는 말을 빼던가) 

찍을만한 선지

①, ②

실제 답

②



인수 논리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물론 허근을 가지더라도 

두 허근이 켤레로 묶여 하나의 인수를 만들게 된다. 즉, 앞으로 우

리는 다항함수 에 대하여 라는 함숫값에서 소수는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물론 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에

서   이지 않는가? 하지만 다 필요 없다. 찍기 위해서는 항

상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항함

수의 함숫값은 합성수일 것으로 기대하고, 찍는다.

그 중 삼차함수는 더 특이한 놈이다. 이차함수와 사차함수는 어느 

하나의 실근도 가지지 않은 채 축 위에 떠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삼차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면, 무조건 하나의 실근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은 삼차함수는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삼차

함수에 대한 함숫값은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합성수로 찍

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삼차함수의 함숫값이 소수가 나올 수 있

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 때, 의 값을 구하

라 한다면 ×이므로 이차함수인 의 값이 소수이면 충분

히 의 함숫값도 소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를 생각하면 절대 찍을 수 없다. 나는 그냥 소수는 최대한 배제

하는 편이니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그냥 한 번 해보자.

이번 단원에서는 무작정 찍는 단원이 아니므로, 다항함수가 인수분

해됨을 이용한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개념들은 모두

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항함수 에 대하여

   -    :   

-   ,  ′    :   

-   상수항

-  ′   일차항의 계수

-  ⋮         ⋮

이 중 가장 처음에 있는 ‘     :         ’를 

이용할 것이다. 만약 가 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일 것이고, 의 값은 이므로 

의 배수가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수 논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찍겠다는 말은 거꾸로 답의 꼴이 합이

나 차인 경우에는 소수의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어 




 ′   이므로 함부로 인수 논리

를 이용해 문제를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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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조건 (가)로 의해   이다. 따라서   이다.  

이므로 답은 의 배수여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워서 이

렇게 안 풀어도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조건 

(나)를 읽지 않고 과감하게 먼저 ①을 선택한 후에, 뒤 문제를 풀 

시간을 아끼는 것에 있다. 나중에 검토하면 된다.)

찍을만한 선지

①

실제 답

①

24

  

  

lim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함수 는 삼차함수이다. 이 가   이므로 

함수 는 을 인수로 가진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며,   이므로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③, ⑤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②, ④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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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함수 가   에서 불연속이므로   이어야 함수 

가 연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는 을 인수로 

가지며 의 값은 의 배수여야 한다. 

한 술 더 뜨면   한 개만으로는 는 연속이 되지 못

한다. 그래서 적어도 을 인수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의 값은 이제 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②, ④ (④는 소수이기 때문이라도 찍기 싫었어야 한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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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므로 는 로 인수를 가진다.      ′ 

이므로  ′ 도 를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 도 를 인수로 가져야 한다. 

은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⑤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①, ③,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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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조건 (가)로 인해 는 일단 을 인수로 하나 가져야 한

다. 그래서 을 넣어봤더니 의 배수이므로 전혀 의미가 없다. 

조건 (나)를 보면 닫힌구간   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

다. 
 ′ 

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아마 경계의 끝인 

과 에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   

따라서 의 값은 각각 의 배수와, 의 배수여야 한다. 이 둘을 

곱해야하므로 
 ′ 

의 최대, 최소의 곱은 분모가 가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③

실제 답

⑤ (


는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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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만약 조건 (나)를 보고    ′   이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한다. 또는 조건 (다)까지 이용하여    ′   을 

얻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다. 

따라서   로서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솔직히 숫자 보다 이 더 답같아 보여야한다.)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②, ③, ④ (인수가 적은 , , 은 그냥 찍기 싫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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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는 기함수이므로 를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은 

의 배수여야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④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②, ③, ⑤

실제 답

④

30



   

   

    ′    

문항 해설

  이므로 는 를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의 값은 

의 배수여야 한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의 배수

실제 답





31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는 기함수, 는 우함수이므로 는 기함수이다. 따라서 

는 를 인수로 가지며 의 값은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① (최고차항의 계수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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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므로 는 를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는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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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조건 (가)를 통해   임을 알았다면   

이다. 즉, 
 의 값은 제곱×제곱꼴이어야 한다. 이는 밖에 되

지 않는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34

AB BC AC  cos∠BAC  



ABC AC M ABC

BM B D

MD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하면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어떻게든 AM인 것을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할선정리

를 떠올려서 사용한다고 해보자. MD×MB이므로 MDMB



이다. 따라서 MD는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근데 이렇게 하는게 찍는 거인지는 잘 모르겠네)



길이 또는 각 찍기

길이 또는 각을 찍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답을 찾겠다는 노력만 

있으면 된다.

1) 각을 찍는 방법

각을 찍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각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삼각비를 추정해야 한

다.

2) 길이를 찍는 방법

길이를 찍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길이가 필요하다. 짧은 선분이 

기준으로 유리하며, 최대한 등분을 열심히 해서 몇 대 몇 비율일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5

 ∠A


ABC

A BC D

sin∠BCD

 BDCD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BD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BD와 CD의 길

이를 찾으면 된다. 길이를 못 구하겠으면 적어도 서로 어떤 실수배 

관계에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자. CD의 길이를 라 한다면 

(항상 짧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BD의 길이는 몇 같아 

보이는가? 열심히 샤프로 를 잡고 계산해보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BDCD이다. 따라서 답은 의 배수여야 한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② 밖에 없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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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AB

∠ABC cos  


A

BC D CD ABD CBD

         ADC

  

문항 해설

삼각형 ADC의 넓이를 일단 표현해보자.   

×AD××sin

∴ 


×AD

여기서 멈추면 안되고 답의 꼴은  이기에  까지 나타내야 한다. 

  


×AD



일단 답은 무조건 의 배수로 찍어야 한다. 마킹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가 약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AD의 길이를 찍어야

하는데 제곱해서 의 배수가 되어야하므로 짝수로 찍어야 한다. 

기준이 되는 AB, CD로 비교해서 AD를 추정해보자면 

AD이다. 따라서 답은 

×  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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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BC OAB OCA

    
BC  AB

  

 

선지 분석

  안의 숫자들이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선분 AB의 길이를 알려면 반지름의 길이  을 알고 있으므

로 코사인법칙을 사용하기 위해 각 AOB의 코사인 값만 알면 된다. 

AB

  


 


××× cos∠AOB

 cos∠AOB

 ①   ×  
  ∴cos∠AOB  



 ②   ×  
  ∴cos∠AOB  



 ③   ×  
  ∴cos∠AOB  



 ④   × 
   ∴cos∠AOB 



 ⑤   ×  
  ∴cos∠AOB  



일단 코사인 값이 말이 안되는 ①과 ④는 지우자. ②, ③, ⑤의 

코사인 값은 자주 보던 값이다. 삼각비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것이다. 

매우 합리적으로 각 AOB의 코사인 값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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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B C ∠ABC ABBC

OABC

 









선지 분석

 을 제외하면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 사각형의 넓이의 경우 단순 밑변×높이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소수를 함부로 거르면 안 된다. 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

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선분 AC를 그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

로 구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삼각형은 밑변이 선분 AC로 같

으므로 높이의 비만 찾으면 넓이를 찾을 수 있다. 점 O와 점 B에

서 선분 AC에 수선의 발을 내려 두 수선의 길이의 비를 열심히 추

정해보자. 일단   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짝수의 값을 가지는 

③은 답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비율을 찍을 때에는 정수의 비로 찍

어야 한다. 만약 ①이 답이라면 높이의 비율은   일 것이고 ⑤가 

답이라면   의 비율일 것이다.   이면 정확히 등분이 되지 

않는 듯하다.   으로 찍자. 따라서 넓이는 의 배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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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sin∠OAB 


B B

AO C

ACB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형의 넓이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수가 적은 은 제외

하자. 혼자 분수가 아닌 ③도 제외하자. 여기까지 왔으면 ①, ⑤가 

답처럼 보여야 한다. 누구나 선분 OB를 그어 두 삼각형으로 쪼갤 

것이다. 그러면 삼각형 AOB의 넓이는  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삼각형 COB의 넓이만 추정하면 된다. 요주의 선지인 

①, ⑤를  로 분리해보자.

 ① : 


 


  → 삼각형 COB




 ⑤ : 


 


  → 삼각형 COB




일단 


 는  보다도 작다. 그림상으로 아닌 것 같다. 그래

서 답은 ⑤이다. 또한 삼각형 COB는 높이가 이다. 즉, 삼각형 

COB의 넓이는 의 배수여야 한다. 따라서 


 가 맞는 듯 하

다. 이런 식으로 다른 선지도  로 분리해주면 각각 왜 안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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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C ABC A

BC D AD   

E ED

∠ABD  ∠DCE cos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값이 구해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수를 제외할 수는 없다.

삼각형 ABD의 빗변 를 보고 당연히 피타고라스 수     가 

떠올라야 한다. 그럼 AD, AD로 찍자. 삼각형 ADC에서 

빗변의 길이가  이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가 떠

올라야 한다. 그럼 DC이고 ED이다. 삼각형의 비율에 따라 

값을 추정했을 뿐인데 정확하게 답이 나왔다. 굳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 길이를 찾는 것이 아닌 길이를 먼저 찍고 거꾸로 조건에 부합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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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A B

B     

C

AB BC   log 

D ACDB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AB, BC 인 것을 통해 아마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인 

것은 누구나 구할 것이다. 문제는 삼각형 CBD의 넓이인데 이를 잘 

찍어보도록 하자.

 ①    ②   

 ③    ④   

 ⑤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인 것을 이용해 서로의 비율을 확인

해보자. 확실해보이는 것은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절반보다 작아보

인다. 따라서 일단 ④, ⑤이다. BC 를 통해 BD의 길이를 

추정해보자. 딱 절반같아 보이므로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고, 각 CBD  또한 직각으로 보이므로 삼각형 CBD의 넓이는 일 

것이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문제에 있는 수 이용하기

우리가 답을 찍을 때에는 문제의 조건에 있는 숫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조건에 있는 숫자들을 조합하여 답이 나온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에 있는 주요 키워드 숫자들을 이용하여 답을 추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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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는 의 주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와 관련이 있을 수 있

는 수는 의 주기를 결정하는 와 관련이 되어있을 수밖에 없

다. 삼각함수를 출제하는 이유는 주기성과 대칭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 찍을거면 의 약수의 개수인 ④를 찍는 것이 타당하

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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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AC BD BD

D ∠DBC sin 






















선지 분석

안의 숫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③은 


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해설

일단 혼자 유리수인 ③은 거르고 시작하자. 이제 선지를 고르기 위

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sin 


이다. 동시에 cos 



이므로 이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지에서  과 

  중에 골라야 한다. (①, ④) BD 까지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


이므로  보다  에 더 가깝지 않

을까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①, ④ 모두 가능성이 

있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④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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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n

B

OAOB

∠AOB

OA O

 ln


ln



ln






선지 분석

②, ③, ④는 순서대로 ln


, ln


, ln


이고, ①과 ⑤는 연관이 

없다.

문항 해설

조건 (가)의 숫자 가 힌트이다. 를 이용해 무언가 조건을 조합할 

거면 선지를 고를 때에도 가 있는 걸 골라보자.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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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우리는 어차피 이라는 숫자을 활용하여 답을 내야 한다. 만약 

구해야 하는 




에서 을 구하기 위해 조건 (가)를 미분

했다면 이 나온다. 그렇다면 을 만들기 위해 로 나눠야겠다

는 판단이 들었으면 ÷  을 구할 수 있다. 과 가장 연관

있는 수는 이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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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 있는 수 


를 보고 의 거듭제곱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

을 해야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실제 답

⑤



02. 어쩔 수 없다. 단순 찍기

02단원은 정말 말 그대로 찍기이다. 01단원을 보고 오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아무 생각없이 확률로 문제를 찍는 것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02단원은 그와 다르다.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찍는데에 초점을 맞춘다. 즉, 여기는 순전히 

운의 영역이다. 

하나 더 강조해야할 것이 있다. 만약 01단원을 통해 찍고 싶은 답과 02단원을 통해 찍고 싶은 답이 

충돌한다고 치자. 그러면 무조건 01단원이 먼저이다. 



선지의 공차가 


일 때

선지의 공차가 


인 상황을 왜 찍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

기 전에 일반적 분수꼴 선지부터 알아야 한다. 예전에 내가 한 번 

해본 생각이 있다. ‘만약 출제자가 등차수열로 답을 구성한다면, 공

차를 웬만해서 정수로 주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실제 답이 


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선지의 구성을 

  ① 


  ② 


 



  ③ 


 



  ④ 


 



  ⑤ 


으로 주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했다. 굳이 이상한 공차 


을 들고 

와서 선지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약분이 덜 된 

선지를 고르자는 것이 나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타당성이 50%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깊게 쓰지

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약분이 덜 된 선지가 괴상한 숫자라든지 전

혀 답이 될 것 같지 않는 숫자가 아니고서는 나는 최대한 약분이 

덜 된 선지를 고르곤 한다. 

그 중 공차가 


인 선지는 좀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의 기준은 이렇다. 

- 분수와 정수 중 빈도가 더 높은 쪽을 고르자

공차가 


이므로 다섯 개 중   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중 

인 쪽을 고르면 된다. 물론 0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인 쪽에 

인수 논리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럼 당연히 01단원이 

먼저이다.

단, 


, , 

, , 


 같은 선지 또한 공차가 


이라 한다.

분석한 기출문제 71문항 중 49문항에 성립

근데 이 파트는 신뢰를 많이 하지는 말고 소신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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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정수 개수보다 분수 개수가 더 많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③,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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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im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분수 개수보다 정수 개수가 더 많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③,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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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정수 개수보다 분수 개수가 더 많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③, ⑤

실제 답

①

50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분수 개수보다 정수 개수가 더 많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자.

또한 삼차함수는 항상 하나의 근을 가지므로 삼차함수의 함수값은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의 극댓값이 

에 나온다면 선지 중 소수가 있는 ②, ⑤는 걸러야 한다. 만약 

의 극댓값이 에서 나온다면 선지에서 모두 을 뺀 후 

관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여기서도 소수인 ①, ④가 걸러진다. 

찍을만한 선지

③ (물론 일 때와 일 때의 교집합이 아니므로 ①, ⑤

가 둘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실제 답

③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혹은 소인수분해란 어떠한 식이나 수를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다.

이처럼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수는 합성수이며 이는 소인수분해가 

된다. 즉, 답의 꼴이 곱이라면 최대한 소수는 배제하고 합성수를 고

르는 것이 답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01단원의 인수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소수 중 와 는 제외한다. 자주 나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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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P Q

P Q

P Q   

  


  




  가

P Q  

  ≤  P Q 

   나 

다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답의 꼴이 전부 곱과 몫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답은 최대한 

합성수가 되어야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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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 

   

   

   

ln


ln


ln



ln


ln



<확통이, 기하도 필독! - 미적분이라고 빼지 말기>

선지 분석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의 극솟값이라 해봤자 ln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ln을 

지우면 선지들의 분수는 의 함숫값이다. 는 삼차함수이므

로 무조건 인수로 하나는 가진다. 즉, 의 함수값은 소수가 

아닌 소인수가 많은 합성수로 찍어야 답이 될 확률이 높다. 

과 는 일단 거르자. 도 소수는 아니지만 이 거슬리므로 

거르자. 즉,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수는  또는 이다.

(참고 : ln은 로그이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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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ABC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높이든, 


sin이든 결국 꼴은 곱이

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한 합성수여야 하므로 ①, ③이 지

워진다. 또한 공차가 


일 때, 분수가 정수보다 개수가 많으므로 분

수 중에 찍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54

 AB O

AB P cos∠BAP 



OBP  AP

AP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두 반지름의 곱을 물어봤으므로 답은 최대한 합성수여야 한다. 따라

서 ⑤는 선택하면 안된다. 


은 약분이 너무 많이 돼있다. 약분이 

덜 된 것 중에 찍고 싶으면 ①을 찍어야 한다. (물론 약분 유무로 

선택하는건 소신대로 하기)

찍을만한 선지

①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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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A B AB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의 곱을 물어봤으므로 우리는 소수인 선지를 최대한 배제해야한다. 

따라서 일단 ⑤는 안된다. 

만약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아마 절댓값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log log  에서  만을 이용하여

  만 얻었다고 해보자. 라는 답이 선지에 없으므로 의 값

이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 남은 의 값의 곱을 라 한다면 답은 

꼴이므로 짝수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나라면 유일한 짝수 값인 

④를 찍지 않았을까 싶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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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

   
  나


  


⋯

  나  ×

 


 다

 



 다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답의 꼴이 곱이다. 따라서 답은 합성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④ 탈락) 선지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인데 정수의 개수가 더 

많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자. 전체적으로 ①, ⑤ 중에 찍으면 될 

것 같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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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A B A

AB  C ABC

A  B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높이든, 


sin이든 결국 꼴은 곱이

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한 합성수여야 한다. 또한 선지의 

공차가 


일 때, 분수의 개수가 더 많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어

야 한다. ①, ③, ⑤ 중에 합성수인 것은 ③뿐이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⑤ (근데 이런걸 아쉬워 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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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A B     

  log   log P Q

 R Q PR

ABQP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사각형의 넓이도 대부분 밑변×높이로 이루어져 있지만 위 사각형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각형의 넓이가 합성수일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선지의 공차가 


인 상황에서 분수의 개수가 더 많

으므로 ①, ③, ⑤ 중에 찍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③, ⑤

실제 답

③



59

O O
OO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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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BO  ∠OOC  ∠OOD 

AB OD        AB

CD

∠COO ∠OOD    






        ∠COB 

∠OOB    

OOB 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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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나

OBC
BC BO  ∠COB 



OC 다

C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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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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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답의 꼴이 곱이다. 따라서 답은 합성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③은 일단 제끼자. 또한 ④도   ×이지만 은 소

수이므로 과감히 제낀다. 최대한 인수가 많은 선지를 고르는 것이 

확률이 높다.

그럼 이제 ①, ②, ⑤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답

은 누가 봐도 ②이다. (사실 누가 봐도 ②는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

어봤다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도  때문에 거르고 싶어야 하

고, 는 소수인 의 제곱이므로 별로 고르기 싫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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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CEFG

∠DCG        sin 

 DG×BE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구하는 것은 DG×BE . 즉, 곱의 형태이다. 따라서 답의 꼴은 최대

한 소인수분해가 되는 합성수여야 한다. DG와 BE의 길이비를 봐

보자. 만약 답이 라면 ×로 추정할 수 있고, 이라면 ×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BE는 DG의 두 배가 넘는 것 같다. 

따라서 보다는 일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

는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DG의 길이가 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가 인데, DG는 보다 확실히 작

다. 따라서 ×나 ×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도 합성수를 찍

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④

찍으면 안되는 선지

②, ③,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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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BAC



ABC  


  P

PAC P A

C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형의 넓이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③은 혼자 분수가 아

니어서 찍기 싫다. ②와 ④는 각각 와 이라는 숫자 때문에 찍

기 싫다. 를 만드려면 이, 을 만드려면 가 필요한데 대체 

어디에서 과 가 나오겠는가. 하고 가 자주 나오는 숫자 

같나? 남은 건 ① 또는 ⑤인데... 솔직히 보다는 라는 숫자가 

더 관심이 간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찍으면 안되는 선지

②, ③, ④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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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C cos∠BAC 



ABC AC D BC E

∠BAD ∠BDA∠BED

DE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해주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만약 D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D에서 선분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DE, EM라 했다면 DE이므로 의 배수여야 

한다. (단, M은 점 D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아직 

DB인 것을 구하지 못 해서 M이 BC의 중점인 것을 모르더라

도 상관없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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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 ABC AC   

D sin∠ABD sin∠DBC

sin

sin


















선지 분석

① 




   ② 


   ③ 





   ④ 


   ⑤ 






분자와 분모가 모두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즉, 선지만 보고 찍기 매우 어렵다. 규칙따윈 개나 줘버린 구성이다.

문항 해설

구하는 것은 sin

sin
인데 몫의 꼴이다. 몫도 결국은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sin

sin
 또한 소수는 최대한 피하고 합성수로 골라

야 한다. 단, 이 문제의 경우 소수라고 를 제외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문제에 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②, ④, 

⑤는 제외하고 찍어야 한다. 솔직히 나는 ③보다는 ①이 끌린다. 문

제에 나와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③

찍으면 안되는 선지

②, ④, ⑤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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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에서   이다. 따라서  이다. 

  이므로 답은 의 배수여야 한다. 물론 주관식을 이렇게 풀

어 맞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강조했듯이 

답을  따위로 찍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찍맞을 기도하지 말자

는 것이다.

답이 될 만한 수

의 배수 (최대한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에서 찍기)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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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   나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답의 꼴이 곱이다. 따라서 답은 합성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①, ②, ④ 중에서 골라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②, ④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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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 

 


≥ 

  

    나 ≥ 



  나 ≥ 

 
다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답의 꼴이 곱이다. 따라서 답은 합성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인수의 개수가 많은 ①, ④, ⑤ 중에서 골라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④, 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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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①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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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선지 분석

분모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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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ABBC AD ∠BAD  



AD BC E

∠AEB  sin

ABD BCD

CD 가

EAB ECD

∠AEB ∠EAB∠ECD

EAB ECD

ED 나

ECD

sin  다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분모에 

모두 이 있으므로 을 제외해서는 안된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④, 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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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A 

  log  B

AB A  C

ACB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삼각형의 넓이는 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 은 애초에 

고르지 말자!!! AB 를 통해 삼각형의 높이가 라는 것을 구

했다고 치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ACAC이다. 따라서 답의 꼴은 짝수여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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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홀로 

분수가 아닌 ③을 제외하자. 과  또한 제외하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실제 답

①



자연수 의 합

~를 만족하는 모든 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이 연속된 자연수라고 기대하고 답을 찍는다.

또한 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빠뜨려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한 들 중 몇 개를 제외해야 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1. 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례로 더한다.

  2. 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출하여 더한다.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니 문제에서 다시 설명해주겠다.

● 자연수 의 합이 소수라면 연속된 두 자연수로만 나타내진다.

만약 연속된 홀수 개의 자연수의 합이라면 ‘등차중항×항의 개수’이

므로 무조건 합성수이다. (항의 개수가 홀수이면 등차중항은 자연수

이므로)

만약 연속된 짝수 개의 자연수의 합이라면 등차중항
자연수 ×항

의 개수(짝수)이다. 즉, 합성수이다.

따라서 어떤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 이라면 연속된 두 자연수의 

합()일 수밖에 없다.

비슷한 원리로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소인수 

중 홀수가 있다면 그 홀수가 항의 개수이고, 남은 소인수가 등차중

항이다. 

ex)   × : 을 등차중항으로 하여 총 개의 자연수



  × : 를 등차중항으로 하여 총 개의 자연수(X)

항의 개수가 짝수인 상태임. 연속된 두 자연수를 더해 이 나

오는 상황을 구한 후,


×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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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log

log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가장 눈에 띄는 수는 ()

① 

② 

③ 없음

④ 

⑤ 

찍지 않아야할 선지

③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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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① 

② 

③ 

④ 

⑤ 

솔직히 이 중 가 적절한 개수의 자연수를 더하는 것 같아

서 가장 답스럽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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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① 없음

② 

③ 없음

④ 

⑤ 없음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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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가 부터 까지의 합이니 를 기준으로 해보자.

⑤  :  ⋯ 

④  :  ⋯ 

③  :  ⋯  

②  : 더 이상 만을 뺄 수 없음

①  : 더 이상 만을 뺄 수 없음

또한 ≥ 이므로 도 안된다.

찍을만한 선지

③, ④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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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문항 해설

이 문제와 다음 문제는 앞선 문제와 다른 스타일의 문제이다. 문제

를 풀려고 노력해서 최소한 어느 단계에 도착했을 때만 찍을 수 있

는 방법이다. 해설을 보고 이해해보자.

만약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아마도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log



 이하의 짝수’가 아닌 ‘log



 이하의 

자연수’로 해석하여서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후자로 계산

했다면 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 , , , , 

분명히 무언가 조건을 빠뜨려 의 합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자.

 ① 에 대한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을 순서대로 더하기

 ② 을 하나씩 건너뛰고 더하기(이 문제를 통해 배운 것)

①의 방법으로 의 합을 조합해보자.

 ž   

 ž   

 ž   

 ž   

 ž   

 ž   

선지에 답이 전혀 없으므로 뒤에서부터도 더해보자.

 ž   

 ž    (이미 가장 큰 선지보다 값이 커졌다.)

을 순서대로 더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②의 방법을 시도

해보자. 

 ž   

 ž    

따라서 답은 이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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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조건 (가)를 풀어  , , , , 을 얻은 것부터 시작하자. 

조건 (나)를 해결하지 못 했을 때, 찍을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의 값들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더해보자.

   

   

   

   

   

전부 선지에 답이 없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차례로 더해보자.

   

    (오!! 있다.!!)

    (이 이후로는 합이 보다 커짐)

혹시 모르니 이전 문제처럼 한 칸씩 띄어서 더해도 보자.

   

   

역시나 둘 다 답이 되지 않으므로 을 선택하면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애초에 조건 (나)를 해석하지도 않고 답을 맞췄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찍기보다는 풀어서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아꼈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주관식 찍기

뭐? 주관식을 찍을 수 있다고?

당연히 못 찍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중, 매우 높은 확률로 주

관식 답을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구하는 것 ×  상수

굉장히 쓸모있는 찍기 방법이다. 정말 수많은 모의고사와 기출들을 

통해 거의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라 할 때, 의 값은?

이런 물음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것이다. 만약 가 


가 나왔다면, 

를 물어봐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왜? 도 아닌, 도 아

닌 정말 큰 숫자 을 곱하게 했을까?

이런  같은 숫자를 앞으로 라고 부르겠다. 또한 상수에 곱해지

는 우리가 구한 값을 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우리가 주관식에서 찍을 수 있는 상황 중, 로 가능한 것은 다음이 

전부이다.

  , ,  

이는 기출과 300회가 넘는 실전모의고사를 치르면서 꾸준히 확인해

봤던 내용이니 신뢰해도 괜찮다.

 ①  일 때 : 매우 높은 확률로 는 


 또는 


이다.

즉, 마킹할 답은  또는 이며 그 중 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②  일 때 :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 값은 다음 뿐이다.

 


, 


, 


, 


따라서 마킹해야 하는 값은 , , , 이

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를 마킹하는 일은 

내 기억상으로 거의 없다.

 ③  일 때 : 닥치고 셋 중 하나로 찍자.

 


, 


, 


즉, , ,  중 하나를 택해서 찍으면 된

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된다.

‘아~ 저것 중에 찍으면 답이 나오겠구나~’

절대 아니다. 예외는 분명히 있으며, 그저 기출과 내가 풀었던 모의

고사에서 높은 확률로 그래왔기에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기댓값만 

보고 찍는 것이다. 

그저 출제자의 입장에서 ‘답의 꼴이 


이네~, 그럼 를 물어봐

볼까?’ 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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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Q  

PQ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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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lim

→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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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AB A C

DE OA G F OC

AC DEFG  D

OB P DP OC

Q OQP 

lim
→
×


  

    

 ODOE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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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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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B AC P

∠ PBC   PC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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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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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P   

P  ′  

Q ′  R

lim
→∞
YR

OQ
  O

Q R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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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Q OPQ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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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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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AB T OA OB

P Q ∠TOP   P Q

 

 TP PA OAT AT

 OPQ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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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  Q A  P

 R ∠QOP  

PQR   lim
→



 
 

P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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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C

∠BAC  BC AB AC



lim
→




tan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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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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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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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 

   

  ≤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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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P       

 
P     

Q Q  R

OP QR T OTR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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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ABAD BCCDDB

∠DAB  ABCD

 sin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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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C ∠ABC 


ABC

AB P

AC Q

∠PQA 


∠PAB  tan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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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ln

  

P    

 


  P  

 

   P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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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A 


∠B      

 
ABC AC D AD

BC lim
→



CD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

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세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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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A B 

AB P  H PH

  ln Q ∠POB 

OPQ  HQ 

lim
→



       



O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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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두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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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sin

    

P P    

P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두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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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의 값이 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킹할 

수 있는 답안의 선택지는 네 개뿐이다.

답으로 선택할만한 수

, , ,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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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수이다. 실제 답을 보고 ‘일때도, 


, 


, 


 중에 하나로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내 빅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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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im
→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은 내가 정한 값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

도 약간은 찍을 수 있다.  


, 


, 


 중에 하나를 찍자. 하지

만 이렇게 자주 나와주지는 않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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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B  

  A B

    

  

문항 해설

를 구해야하며 답인 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가 , , 

이 아니고서는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이 문항의 경우, 

문제의 특이성 때문에 찍어서 답을 맞출 길이 열린다.

점 A까지의 거리와 점 B의 거리를 비교해야하는 문제이며, 당연히 

경계는 두 거리가 같을 때이다. 두 정점에서 거리가 같은 동점 P의 

자취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일 때이다. 선분 AB의 수직이등분

선은   

 


이므로 이 직선과   가 교점을 가지는 

곳이 바로 경계이다. 따라서 이때의 값은 각각  


, 

 


이다. 그리고 애초에 의 첨점이었던   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으로 의심되는   의 값은 




, , 


로 찍어서 답을 작성해야 한다.

찍을만한 값



실제 답

 

: 이 문제를 통해서 애초에 첨점이더라도 식이 잘 마련되면 미분가

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서의 

   같은 부분을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으로 포함할지 안 할지

에 대한 선택 사항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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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은 내가 정한 값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

도 약간은 찍을 수 있다.  


, 


, 


 중에 하나를 찍자. 하지

만 이렇게 자주 나와주지는 않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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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즉, 못 찍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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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어보았다. 찍을 수 없는 값이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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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
 lim

→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은 내가 정한 값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

도 약간은 찍을 수 있다.  


, 


, 


 중에 하나를 찍자. 하지

만 이렇게 자주 나와주지는 않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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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즉, 못 찍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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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즉, 못 찍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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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 

       

P Q P Q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즉, 못 찍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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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즉, 못 찍는다.

실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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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A 

  B


  

문항 해설

의 값을 물었다. 은 내가 정한 값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

도 약간은 찍을 수 있다.  


, 


, 


 중에 하나를 찍자. 하지

만 이렇게 자주 나와주지는 않는다.

실제 답





답이 될 것 같은 숫자

답이 될 것 같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답일 것 같은 숫자를 

고르는 것이다. 근거는 1도 없지만 수많은 문제 풀이 경험상 답이 

안 될 것같은 숫자도 종종 보이고 답이 될 것같은 숫자도 왕왕 

보인다. 본인의 경험을 믿고 자주 나왔던 것 같은 숫자를 고르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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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하면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본인의 감을 시험해보자. 가장 답일 것 같은 숫자는 무엇인가?

③인 


이다. 다른 선지의 , , 이라는 숫자가 흔히 나오는 

숫자였던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은 혼자 정수라 제외했

다.

찍을만한 선지

③

실제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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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본인의 감을 시험해보자. 가장 답일 것 같은 숫자는 무엇인가?

②인 이다. 일단 답의 꼴이 몫의 꼴이므로 소수는 최대한 피해보

도록 하자. 은 탈락이다. 도 좀 그렇지 않나? 도 마음에 들

지 않는 숫자이다. 가 정말 의 배수로서 정말 예쁘지 않나...?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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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이라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사실 17, 18, 19, 20시즌에는 21번 믿찍4 개념이 있었다.)

찍을만한 선지

④

실제 답

④



only for 미적분 선택자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찍기 위해서는 가 어떤 꼴로 

이루어져 있나 보면 된다. 대부분 곱의 꼴이기에 인수논리를 적용하

면 된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문제에 있는 숫자, 각, 길이 등으로 답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소수이더라도 문제에 있는 숫

자였다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문제에 있는 숫자들로 구성된 답을 찾는다. 

하지만 답의 꼴이 


일 경우 약분되어 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 

무조건 문제에서 제공된 숫자가 있는 선지를 찍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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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CD

E DE BE

E F ∠EBC  E

DF DF



lim
→









 단     

 



   

   

  



   

  

선지 분석

분모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 , 은 만

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①, ②, ③, 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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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AB P OA

H P AB OA Q

Q QA PQ

R ∠POA  POH

 QRA 

lim
→
×

 단     

 
















선지 분석

분모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혼자 분수가 아닌 ⑤는 버리고 찍어

보자.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①, ③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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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 


ABC ∠C

AB D A

AD AC E ∠A

ADE  BCE 

lim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일하면 본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혼자 분수가 아닌 ④는 버리고 찍어

보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②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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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BAC 

ABC B C AC

C D D AB

E BCDE 

lim
→



 단     

 









 

선지 분석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다.

문항 해설

선지가 등비수열이면 절대 못찍는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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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AB P OA

H BP Q ∠POH∠PHQ

∠POH  OHQ 

lim
→


 단     

 


















선지 분석

분자에서  를 제외한 수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OP와 QH의 교점을 I라 하자. 그렇다면 당연히 삼각형 OIH의 

넓이

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로 나눴으므로 

는 를 하나만 가져야 한다. 이미 삼각형 OIH의 넓이가 

로서 

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삼각형 OQI의 넓이를 라 한다

면 








이다. 따라서 선지 중 


를 가지고 있는 선

지는 ① 밖에 없다.

찍을만한 선지

①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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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B

AB P AB

H H OP OP

AB I Q Q R

∠POB  RIP IHP  

lim
→



 단     

 
















선지 분석

규칙이 없다.

문항 해설

의 넓이는 누구나 시도해서 구했을 것이다.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를 못 구했을 것이기에) 

  


이므로 








 


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므로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②, ⑤이다. 

찍을만한 선지

②, ⑤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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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C

AB E E AC

F EF BC G

∠DAB  CFG 

lim
→






















선지 분석

분모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 

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③, 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①, ②, ④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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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BC∠BAC

ABC AC AB

A P P BC

AC Q ∠BAC 

APQ  lim
→


 단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 밖에 없다. 따라서 , , 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③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②, ④,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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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AB P OA

H PH AB Q ∠POH 

AQH S  lim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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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P AB Q ∠PAB 

∠APQ  


PAQ  PB

 lim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 


밖에 없다. 따라서 의 배수가 반

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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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P Q ∠PAB  ∠QAB AB

O OQ AP R

PQ QR RP  

lim
→



    


















선지 분석

분모를 으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 밖에 없다. 분모에 모두 이 있으

므로 아마 은 로 만들어진 듯 하다. 하지만 , 은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혼자 정수인 ③은 빼도록 하자.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②, ④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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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OA AB

P P OA Q OP

O R ∠POA 

PRQ   lim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②

129

O    A  

  P P

Q  R

QR  PQ AQ

M N ∠POA

MQN PNR   

lim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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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AB P AB C ∠PAC 

∠APC ∠ADC∠PCD  


D

AP CD E DEP

 lim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 밖에 없다. 따라서 , 은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혼자 정수인 ⑤도 제외하자. 

찍을만한 선지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①, ③, 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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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CBC ∠ABC  ABC

BC ACAD D

ABC  ACD

 lim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 , 은 만

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므로 곱의 꼴이기에 

소수도 나오기 힘들다. 

찍을만한 선지

③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①, ②, ④, ⑤

실제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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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C

ABC ∠BAC  B AB

B D BD

AC E ABC 

CDE  lim
→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평소라면 무조건 가 들어가야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와 의 몫의 꼴이므로 가 약분되어 사라질 수

도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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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AB

P AB O B

AB OP Q

∠OQB AP R

∠OAP  OAP  PQR

 lim
→

×

      

 

 









선지 분석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 은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⑤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②, ③, ④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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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BCA  ABC AB

A D ∠DCB 

BCD  lim
→

×

    




















선지 분석

분모를 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공차가 인 등차수열이다.

문항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 밖에 없다. 따라서 , 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찍을만한 선지

①, ②, ④

찍으면 안 되는 선지

③, ⑤

실제 답

④



무한등비급수

매우매우 중요하니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 파트에서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

은 구해야 한다.

즉, 공비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찍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당연히 

풀 수 있으면 그냥 풀어야한다.

그림 과 의 길이의 비를   라 하자. 그렇다면 넓이의 비는

  이 되며, 이것이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할 때는 


 



꼴로 

들어가게 된다. 


 



  ×




이므로 우리가 을 구했

다는 전제 하에 선지에서 을 분리하면 그 중 꼴이 



인 것

이 답이 되게 되는 것이다.

순서를 정확히 정해보자.

① 을 구한다.

② 선지에서 을 분리하여 



을 구한다.

③ 주어진 



 중 제곱꼴이 있는 것을 고른다.

마지막 ④가 가장 중요하다.

④ 그림 상에서   의 비가 얼추 맞는지 확인한다.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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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AB BC DA E F G

GF DC GF

GE EF

ABCD 

 GE A EF B

GF C D AB

AB ABCD ABCD



ABCD



 

 lim
→∞




















의 값

  



문항 해설

① 






② 






③ 


④ 


⑤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①, ②이다. 

①이 답이라면 길이의 비가   , ②가 답이라면 길이의 비가   

이다. 그림 상에서   보다   가 더 맞는 듯 하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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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AB  AD 

AD BC M N

N
BN 



NMB D
CD




DMC

NMB MB MB

DMC MC MC



 MB A MC D

BC B C

AB 
AD    ABCD

ABCD 



 

 lim
→∞





 

 

 

 

 





 

 

 



의 값

  



문항 해설

① 


② 


③ 






④ 


⑤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③이다. 하지만 냉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그림에서 비를 확인하자.   의 비가 딱히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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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C ∠ABC° ABC

DBEF AB BC CA

D E F DBEF

B BED



 DEEF FE

EC CF D E F DEEF

E EED



 

 lim
→∞




















의 값

 
 

문항 해설

① 






② 

③ 


④ 

⑤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①이다. 그림 상에서   의 비가 대충 

맞아 보인다.

찍을만한 선지

①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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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A

° ABD AD   

A A AB

BD B

AB DC

ABCD D °

DAC DC AC BC

E F  DA DE AE

EF FC EC



 ABCD A

° ABD AD   

A A AB BD

B AB DC

ABCD 

ABCD



 

 lim
→∞





 
  

 
  

 
 



 
  

 
 

의 값

  
 

문항 해설

일단 의 꼴 중 


이 없는 ①, ②, ④는 제외하자.

③ 


⑤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⑤이다. 그림 상에서   의 비가 대충 

맞아 보인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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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BD

 B P P P P

BP PP PD

PP PP



 PP

A Q C Q

AQ CQ







 AQ CQ

 



 

 lim
→∞






 


 







 




의 값

  

문항 해설

일단 이 없는 ④, ⑤는 지우자. (이런 식으로 을 구하지 못

했을 때에도 이 보다 많다는 이유로 찍을 수 있다.)

① 


② 


③ 


당장은 답이 될 수 있는 수가 안 보인다. 물론 제곱수인 를 보고 

②를 찍고 싶어도 된다.

이 문제는 길이의 비 뿐만이 아닌 개수의 비도 있이서 예쁘게 나오

지 않은 경우이다. ②의 경우   가    가 나온다. 이를 길

이의 비가    이라고 생각하고 넓이의 비를 구하면   이

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넓이의 비가 아닌 개수의 비가 포함된 결과

이므로 를 로 나누어서 넓이의 비는   가 된다. 따라서 실제 

길이의 비는   가 될 것이며, 모양의 두 개씩 추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지에서 구한   꼴에서   


꼴을 구해 길이비로 생

각하면 된다.

  의 비가 그림상으로 맞아보이므로 ②를 찍자.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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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AB

CD DA E F G

EG A EGH

GF D

GFI EGH GFI

ABCD



 HG M IG N

HM  IN

 ABCD

  

 

 

 lim
→∞





  

  



  

 

의 값

  

문항 해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④, ⑤는 일단 제외하자.

②의 경우   이며 길이의 비는   


   이다.

③의 경우   이며 길이의 비는   


  이다.

그림 상에서   과 가까워 보이므로 ②를 선택하자

찍을만한 선지

②

실제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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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AB BC



 AB BC   



 A B C

D  AB BC



 AB BC   

 



 

 lim
→∞






 


 







 




의 값

  

문항 해설

을 구하기도 전에 






을 보고 흥분해서 ③을 고르는 

일은 없도록 하자. 항상 고르기 전에 그림에서 길이의 비를 추정하

는 습관을 가지자. 절대   의 비율은 아닌 것 같다.

가 없는 ④, ⑤는 제외하자.

① 


② 


③ 


이 중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①

찍을만한 선지

①

실제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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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CD
AB 

BC
CD
DA  ABCD

BC CD DA E F G

CFE DGF 

 AB A B EF

C FG D AB

CD
BC
CD
DA
AB 
BC   

ABCD 

ABCD



 

 lim
→∞






 


 







 




의 값

  

문항 해설

이 문제는 공비 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럴 때, 선지 발라내기를 

꼭 해보자.

① 


② 


③ 


④ 


⑤ 






⑤를 바로 선택하지 말고 꼭 그림에서   의 비율이 대충 맞을지 

확인하고 가자. 크게 괴리감이 없다면 아마 정답이 맞겠다.

찍을만한 선지

⑤

실제 답

⑤


